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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다. 서울 압구정동에 

가보면 건물 대부분이 성형외과다. 방금 성형한 얼

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사람을 

얼마든지 볼 수 있다. 수능이 끝난 후 성형외과는 

얼굴을 고치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

기사도 자주 본다. 외국인까지 한국에 와서 성형하

는 걸 보면 우리는 성형 선진국임에 틀림없다. 그

야말로 어머니 날 낳으시고, 원장님 날 만드신 게 

맞다. 원판은 부모가 주었지만 그걸 끊임없이 뜯어 

고치는 건 원장님 몫인 모양이다. 성형한 사람들은 

무언가 어색하다. 웃어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. 

난 성형한 사람을 보면 불편하다. 얼굴에 손대는 

걸 반대한다. 한편으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얼

마나 크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. 

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다. 두 가지 방법이 

있다. 하나는 물리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 

방법이다. 물리적 방법은 성형으로 얼굴을 고치는 

것이다. 비용이 많이 들고, 부작용이 예상되고, 잘

못하면 원래만도 못한 추한 얼굴이 될 수 있다. 다

른 사람이 못 알아볼 수도 있다. 리스크가 크다. 워

낙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만 권한다. 화학적 

방법은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고치는 방법이다. 

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. 부작용도 없다. 다만 시

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. 방법을 소개한다.

첫째, 적당한 운동이다. 운동은 최선의 성형이

다. 얼굴과 몸매를 위한 최고 시술이다. 예뻐도 투

실투실하면 이목구비가 묻힌다. 예뻐도 운동을 하

지 않으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. 예뻐도 몸이 부실

해 어깨를 늘어뜨리고 구부정하게 걸으면 태가 나

지 않는다. 운동은 최고의 화장품이다. 난 운동만 

한 화장품을 본 적이 없다. 땀을 흘린 후 샤워를 하

며 얼굴을 만져보라. 평상시 얼굴과 확연히 다른 

것을 알 수 있다.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은 혈색

이 다르다. 운동과 담을 쌓은 사람 역시 혈색이 다

르다. 운동한 얼굴은 스킨로션만 발라도 빛이 난

다. 운동과 담 쌓은 푸석푸석한 얼굴은 비비크림을 

두껍게 발라도 빛나지 않는다. 난 중요한 모임이 

있기 전 반드시 운동으로 화장한다.  

둘째, 자주 웃어라. 감정을 드러내라. 좋은 건 좋

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해라. 특히 웃는 게 중요

하다. 예쁜 여자가 늘 찡그린 것과 미모가 떨어지

는 여자가 밝게 웃는 것을 대비해보라. 웃음이 많

은 것을 보충해준다. 웃는 건 최고의 얼굴 운동이

다. 표정변화 없이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보라. 

멋진 얼굴을 갖기 위해서
한근태 작가·경영컨설턴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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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. 그런 생활을 오래하면 얼

굴이 늙는다.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

요하고 이는 얼굴도 마찬가지다. 당신 표정은 어떤

가? 두꺼운 페르소나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

는가? 아니면 수시로 표정변화가 일어나는가? 예

뻐도 표정이 없으면 죽은 사람 같다. 반대로 잘 웃

거나 표정변화가 크면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. 안

성기 같은 배우는 환갑이 넘었지만 입꼬리가 올라

갔다. 주름이 있어도 청년 같은 이미지를 준다. 당

신 입꼬리는 어떤가? 얼굴 운동을 하라. 수시로 얼

굴을 움직이고 입에 볼펜을 물어보라. 그냥 밝은 

표정을 지어보라.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

것이다.   

셋째, 좋은 생각,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. 미움을 

버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라. 사랑하면 예뻐

진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다. 누군가를 미워하면 

미움의 대상 대신 미워하는 사람이 망가진다. 생각

이 얼굴을 바꾼다.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얼

굴이 나오고 심술궂은 생각을 많이 하면 심술궂은 

얼굴이 된다. 그럴 수밖에 없다. 얼굴은 생각의 반

영이기 때문이다. ‘얼굴이란 안의 것이 밖으로 뛰

쳐나와 만들어지는 것이다. 얼굴보다 그 사람의 속

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. 그러니 좋은 생

각을 많이 하고, 좋은 감정을 많이 키워라. 일종의 

정서적 운동이다. 기쁨은 가장 좋은 화장품이요, 

마음의 영양제다.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창

조적인 행위 중 하나는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

들어 가는 일이다.’ 구본형 소장의 말이다. 

넷째, 갖고 싶은 얼굴을 간절히 원하라. 여러분

은 어떤 얼굴을 원하는가? 난 이런 얼굴을 갖고 싶

다. 늘 미소 짓고, 거의 화를 내지 않고, 언제라도 

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받을 것 같은 얼굴을 갖고 

싶다. 어린애 같은 호기심과 장난기 가득한 모습

을 갖고 싶다. 지적이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

정이 그득한 얼굴을 갖고 싶다. 하루하루 사는 것

이 재미있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갖고 싶다. 많

이 웃어 생긴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싶다. 

보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이 닮고 싶어 하는 얼굴

을 갖고 싶다.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을 

갖고 싶다. 백 마디 말이 필요 없는 얼굴을 갖고 싶

다. 될 수만 있다면 자비로운 큰 바위 얼굴처럼 늙

고 싶다. 

 요즘 11개월 된 손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

다. 인간의 표정이 저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울 수 

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. 인간이란 존재가 그

렇게 귀여울 수 없다. 지금 우리 얼굴은 어떤가? 

젊어서는 부모가 준 얼굴을 갖는다. 50이 넘어가

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얼굴을 갖는다. 좋은 

DNA를 가진 사람도 마음을 잘못 쓰면 얼굴이 망

가진다. 반대로 그저 그런 얼굴을 가졌어도 마음

을 잘 쓰면 멋진 얼굴로 바꿀 수 있다. 나이가 들수

록 우리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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